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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울 기자] 그동안 못난 치아 때문에 말하는 것조차 불편했던 직장인 K씨는 요즘 한껏 기대에 부

풀어 있다. 얼마 전 시작한 교정치료 이후 왠지 모를 자신감에 휩싸여 있는 것. 그는 다수가 보기 흉

하다고 말하는 교정장치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웃는 일이 즐겁다고 말한다. 


치아교정은 물리적인 장치를 장착한 뒤 일정의 힘을 가해 치열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시술이다. 간

혹 성인이 되어 교정을 시작하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치아와 턱뼈

의 원리를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나이는 상관이 없다. 


다만 성인이 되어 치아교정을 고민하고 있다면 숙련된 교정 전문의와의 심도 깊은 상담이 요구된

다. 특히 충치나 잇몸질환,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엔 치료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으므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촉박한 직장인이나 교정장치가 심히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인비절라인

투명교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인비절라인은 투명한 심미적인 부분을 크게 배려한 치아교정기

로 탈착이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또 일상생활에 있어 불편함도 줄어든다. 기본적으로 식사를 하거나 양치를 할 때 불편함이 없고, 사



람들을 만날 때 부담감을 덜 수 있다.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 1년이면 치료가 완료된다.


그러나 치료 기간이 짧고 편하다 해서 누구나 가능한 시술법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턱관절

과 치아의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관건. 치료가 끝난 후 최상의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

선 몇 개월의 시간 투자를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도움말: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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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블락비 피오 입원, 자살서명운동에 쇼크 


▶1박2일 첫 촬영, 인천 백아도에서 비밀스럽게 진행중 


▶정태호 예비신부 ‘평강공주’와 3월4일 결혼 “잘살게요~” 


▶이준 ‘꽃보다 남자’ F4 유력한 후보였지만…“대머리 때문에” 


▶‘해품달’ 키스신 증발 공식사과 “노여움 풀어달라, 액받이 무녀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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